
오늘부터 한성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어목회 사역자로 섬기

게 됩니다.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

가 필요합니다.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정주애 전도사님은 2021

년 1월까지만 교역자로 사역을 합니다. 2월 이후에도 여전히 

우리 한울림교회에서 동역하시겠지만, 전임 사역자로는 은퇴를 

하게 됩니다. 새예배당에 입당하면 작게나마 은퇴식을 하려고 

합니다. 당연한 말이지만, 양명철 목사님과 차유미 전도사님 그

리고 저는 2021년에도 여전히 한울림교회 교역자로 섬기게 됩

니다.  

 

새해에 우리 교회 표어는 “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

예수 생명공동체(시 119:105)”입니다. 작년과 같습니다. 코로나

가 오기전 작년 초에 말씀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목장별 성

경퀴즈대회를 기획하며 말씀 읽기에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, 코

로나로 인해 성경퀴즈대회가 무산이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자

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. 여전히 지금도 

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, 새해에는 말씀 공동체로 더욱 세워

지기를 바랍니다.  

 

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. 첫째는 전교인 큐티의 생활화입

니다. 큐티책을 정기구독하면서 새벽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주

일예배를 통해서 큐티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 둘째

는 성경일독을 강조하려고합니다. 곧 자세한 광고가 나가겠지

만, 성경 1독,3독,7독을 시상하려고 합니다. 성경통독들 장려하

면서 계속해서 통독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며 장려합니다. 셋

째는 성경필사를 권장합니다. 성경필사 하신 분들을 시상하며 

여가 시간에 성경 필사를 하며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합

니다. 코로나로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, 이런 것들을 

통해서 성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며, 우리 한울림교회가 말씀

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 갈 것입니다.   


